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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사의 무분별한 전환사

채(CB)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피해

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CB 발행 전 주

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투자

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학계에서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B 발행사들의 과도한 리

픽싱(전환가 하향 조정)은 기존 주주들

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증시 전체를 

왜곡시킨다”며 “CB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시행령을 검토해 보

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CB는 기본적으로 발행 기업

의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어

서 리스크(위험)도 그만큼 감수해야 한다”

며 “리픽싱 조항은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

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의 CB 리픽싱 신고 건수는 950건으로 전년

(415건)보다 130%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인 김종석 자유한국

당 의원도 “주가 상승 여력이 적은 CB 발

행 기업이 리픽싱을 남발하면서 애꿎은 

소액주주들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B 

투자자와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CB를 발행할 때 미국처럼 주총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CB 리픽싱 횟수 제한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

적이 나왔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학부 교

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리

픽싱 자체를 없애거나 횟수에 제한을 두

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헌형/노유정/김동현  기자  hhh@hankyung.com 

유형별 수익률 

유형 1주 3개월 6개월 1년 3년
○국내
국내주식 0.99  -0.33  -1.68  7.63  11.33 
    일반주식 0.73  0.50  -0.79  6.18  5.36 
    중소형주식 0.78  0.25  1.31  9.55  -4.36 
    섹터주식 2.03  -1.29  3.70  29.73  10.73 
    배당주식 -0.05  0.41  -1.09  5.87  14.58 
    기타주식 1.07  1.86  -1.06  10.03  12.74 
    KOSPI200인덱스 0.98  0.57  -3.66  7.06  24.43 
    주식기타인덱스 1.71  -2.18  -3.22  7.70  15.03 
    KRX300인덱스 1.19 
주식혼합 0.57  1.58  -0.19  4.31  6.52 
채권혼합 0.32  0.90  1.17  3.04  4.24 
자산배분 1.01  -0.82  -1.54  4.02  7.96 
국내채권 0.10  0.62  0.99  1.27  4.77 
    국공채권 0.23  0.73  0.75  0.66  3.75 
    회사채권 0.14  0.85  1.63  2.23  6.34 
    일반채권 0.13  0.73  1.18  1.60  5.74 
MMF 0.03  0.38  0.75  1.40  4.18 
부동산 0.11  1.41  7.45  30.95  39.56 
ELF기타 -0.42  2.90  1.92  9.83  16.55 
특별자산 0.08  1.02  2.08  4.27  -11.13 
○해외
해외주식 -1.05  -2.70  1.09  16.67  6.03 
    중국주식 -1.13  -4.26  -0.07  24.48  -2.69 
    브라질주식 -4.48  -15.14  -2.91  12.36  15.93 
    러시아주식 -1.0  -7.37  1.24  10.37  27.78 
    미국주식 0.41  1.31  5.21  14.23  26.64 
    일본주식 -0.89  1.11  0.95  16.80  14.97 
    인도주식 -3.91  -5.54  -7.77  1.0  17.46 
    베트남주식 -4.60  -10.64  4.58  24.49 
    기타국가별주식 -1.52  -10.67  -9.09  -6.97  0.44 
해외채권 0.05  -1.25  -1.84  -0.76  4.86 
    글로벌채권 0.11  -0.95  -1.59  -0.71  5.52 
    글로벌하이일드채권 -0.05  -1.15  -1.06  0.26  10.34 
    북미채권 0.42  -0.79  -2.99  -0.83  3.70 
    신흥국채권 -0.34  -3.73  -4.34  -3.48  2.38 
    아시아채권 0.03  -1.33  -1.54  0.27  0.56 
    남미신흥국채권 -0.08  -4.99  -5.14  -1.59 
해외주식혼합 -1.40  -3.51  1.04  11.89  20.30 
해외채권혼합 0.0  -0.37  -0.07  3.96  3.75 
해외자산배분 0.03  -0.23  -0.16  3.19  9.66 
해외부동산 -0.13  0.86  2.98  3.67  8.30 
해외특별자산 0.48  2.22  2.84  1.82  -4.71 

운용사별 수익률 

운용사명 1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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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유리 2.61  2.41  1,576  -2.03  -0.35  1,586  7.05  -0.57  1,461 
KTB 2.10  1.90  1,038  0.37  2.05  1,068  13.57  5.94  1,230 
플러스 1.90  1.70  448  -1.28  0.40  413  12.40  4.77  374 
대신 1.62  1.42  586  -3.64  -1.96  564  13.39  5.77  595 
마이다스 1.58  1.37  4,689  -0.06  1.62  4,536  14.0  6.37  4,385 
○국내주식혼합
신한BNPP 0.85  0.49  9,967  0.53  0.72  12,924  4.95  0.64  13,732 
하나UBS 0.59  0.23  4,587  -1.53  -1.33  4,636  4.35  0.04  4,666 
○국내채권혼합
하이 0.61  0.31  3,323  1.32  0.15  3,478  4.13  1.09  4,205 
한국밸류 0.55  0.25  11,971  1.80  0.62  12,150  2.62  -0.42  12,702 
신한BNPP 0.52  0.22  1,381  1.76  0.58  1,402  5.44  2.40  1,521 
흥국 0.51  0.21  1,347  3.70  2.52  1,008  9.57  6.53  1,061 
○국내채권
DB자산 0.34  0.14  2,894  1.32  0.32  3,038  0.92  -0.35  2,809 
에이비엘 0.32  0.12  379  1.39  0.39  414  1.22  -0.05  461 
흥국 0.30  0.10  2,318  1.70  0.71  2,364  2.01  0.73  2,716 
○해외주식
에셋플러스 3.80  3.56  7,147  7.02  5.93  6,787  22.62  5.95  5,553 
하나UBS 3.51  3.27  4,826  3.38  2.29  4,407  11.34  -5.34  3,868 
KTB 3.45  3.21  8,343  4.77  3.68  8,162  34.80  18.13  5,011 
얼라이언스번스틴 2.69  2.45  5,368  6.20  5.11  4,639  17.23  0.56  3,543 
메리츠 2.31  2.07  516  5.25  4.16  465  14.61  -2.06  406 
○해외혼합
하이 2.35  2.92  2,878  -0.01  -0.48  2,073  5.17  -1.66  1,426 
에이비엘 1.25  1.82  463  2.69  2.22  486  7.35  0.51  550 
한화 0.83  1.40  785  0.95  0.48  634  1.87  -4.96  544 
○해외채권
JP모간 -0.21  0.64  571  -0.44  1.39  761  0.18  0.95  1,259 
키움투자 -0.27  0.58  439  -1.27  0.56  432  -1.91  -1.14  421 
삼성 -0.50  0.35  6,375  -2.37  -0.53  6,665  -1.10  -0.34  5,859 

*순자산 1000억원 이상인 운용사 중 1개월 수익률 상위 기준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
등급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

등급
○국내주식(일반)
하나UBSIT코리아1(주식)A 1,973  3.18  2.79  14.09  4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자]1(주식)C-C1 1,050  3.15  -1.51  10.25  3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주식)A1 1,196  2.57  6.01  17.29  1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증권투자자신탁(주식)A 1,036  2.47  3.15  20.54  2
KTB마켓스타(주식)-C 839  2.44  3.35  14.11  2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자]1(주식)A1 1,074  1.94  -1.94  16.04  3
메리츠코리아스몰캡(주식)C-A 2,012  1.81  -0.78  12.68  2
신한BNPPTopsValue1(주식)(C-C1) 2,180  1.79  1.66  12.40  1
맥쿼리뉴그로쓰[자]1(주식)C-A 4,197  1.63  -1.47  17.03  2
삼성코리아소수정예[자]1(주식)C5 553  1.55  2.79  6.87  3
HDC좋은지배구조1(주식)A 584  1.49  1.48  10.08  2
메리츠코리아1(주식)C-A 6,714  1.48  0.29  5.46  5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1(주식)(C-C1) 899  1.48  2.28  14.14  2
DB바이오헬스케어1(주식)A 1,346  1.47  -1.51  35.90  3
맥쿼리VIC히스토리[자]1(주식)C-C5 877  1.47  -1.77  17.10  2
교보악사Hi-Korea적립식멀티K-1D(주식) 773  1.41  1.71  11.17  1
이스트스프링코리아리더스[자](주식)A 920  1.39  0.85  3.05  5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자]1(주식)C-F 1,374  1.30  -6.25  71.41  1
NH-AmundiAllset차세대리더(주식)A1 822  1.29  3.07  10.80  2
하나UBS인Best연금1(주식) 6,133  1.28  1.33  8.31  3
○국내주식(기타)
삼성코스닥150인덱스(주식-파생)Cf 610  2.63  -6.03  51.54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자](주식-파생)A 3,981  2.53  -6.0  49.72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2(주식)(A) 4,636  2.06  4.79  19.4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1(주식)(C1) 3,918  2.02  4.72  18.81 
○국내채권
DB다같이장기채권(채권)C/C-F 1,370  0.65  1.69  -0.40  5
삼성ABFKorea인덱스(채권)(A) 6,165  0.47  1.07  -0.46  5
한국투자퇴직연금[자]1(국공채)(C) 2,162  0.38  0.96  -0.16  3
KB퇴직연금[자](채권)C 690  0.36  0.85  -0.48  5
하이굿초이스중장기(채권)C-F 1,224  0.32  0.94  0.59  3
○국내주식혼합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전환형1(주혼) 771  1.17  2.32  6.99  2
하나UBS인Best연금[자]1(주혼) 1,698  0.83  1.14  5.22  3
뉴개인연금주혼S-1 1,326  0.82  1.11  5.28  3

○국내채권혼합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1(채혼)A1 516  0.97  0.89  5.46  4

한국투자퇴직연금마이스터40[자]1(채혼)(C) 597  0.84  1.83  5.12  2

하이실적포커스301(채혼)A 1,639  0.81  2.45  3.98  2

신한BNPP퇴직연금줌인밸류40[자](채혼)(C-C1) 511  0.75  2.80  9.07  1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40[자](채혼)C 1,427  0.70  0.88  1.80  3

KTB배당플러스찬스(채혼)C-A 1,059  0.62  1.07  7.65  1

메리츠코리아퇴직연금[자](채혼)C-C 690  0.60  0.47  1.99  4

○해외주식
삼성픽테로보틱스[자]H(주식-재간접)-A 1,339  1.23  0.01  19.15  4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자](주식-재간접)C-A 5,707  0.72  1.98  17.77  1

하나UBS글로벌인프라[자](주식)C-A 736  0.63  2.87  -3.09  5

AB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C-형A 4,512  0.56  2.31  17.74  1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C-C 759  0.51  1.23  15.40  2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C-A 3,612  0.50  1.21  15.28  3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전환형[자]1(주식)C-C 2,431  0.50  1.17  15.12  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자]1(주식)C-A 1,021  0.50  -0.38  24.39  1

삼성미국대표주식[자]1(주식)-Cf 620  0.44  0.99  11.70  2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자]1(주식)C-C 963  0.40  5.28  18.42  2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자]1(주식)C-C 3,623  0.39  5.16  18.07  2

AB셀렉트미국(주식-재간접)C-A 857  0.38  0.34  14.68  1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1(주식)C-A 2,848  0.37  0.44  29.51  3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ETF(주식-파생) 1,082  0.31  0.62  13.76  3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자](주식-파생)A 755  0.31  0.43  13.35  2

○해외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자]1(H)(채권)C-F 921  0.58  -0.91  -0.69  3

삼성미국코어채권[자]H(채권)Cf 1,035  0.36  -0.32  -0.41  2

삼성글로벌채권[자]H(채권)-C 991  0.34  0.02  -1.34  4

○해외혼합
삼성미국다이나믹자산배분[자]H(주혼)Cf 1,678  0.42  0.41  5.86  1

미래에셋배당과인컴[자](채혼)C-A 2,287  0.40  -0.34  1.63  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자]1(채혼)C-C-P2 853  0.38  -0.73  7.66  2

* 순자산 500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용된 공모펀드 대상, 1주일 수익률 상위순

*수익등급은 동일 유형 내 1년 수익률을 1~5등급으로 구분 

* 클래스 펀드는 대표펀드만 표시,  ETF 제외,  운용 규모는 클래스펀드 순자산 총합

CB발행 99%가 사모 … ‘그들만의 코스닥’ 변질
“유럽 中企 사모대출 투자 유망”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이디인베스트 파

트너스의 크리스토프 바비에르 최고경

영자(CEO·사진)는 “유럽의 중소기업 사

모대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비에르 CEO는 27일 “유럽 경제가 회

복기에서 확장기로 접어들면서 유럽 중소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도율

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접 대출

(direct lending)’에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

래드호텔에서 열리는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애셋 투자 서밋을 앞

두고 한국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바비에르 CEO는 “유럽 경제가 고용시

장 회복과 세계 경제 호조세 등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2.4%의 성장률

을 지난해 기록했다”며 “특히 프랑스, 독

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 국가가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유럽 전체가 건강하고 지속

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유럽 은행들은 자본건

전성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대출을 줄이

고 있어 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 비에 르  C E O

는 여러  채권자가 

다 양 한  조 건 으 로 

대 출 하 는  혼 합 채

권 대 출 ( 유 니 트 랜

치·unitranche)이 유

럽 대출 시장의 대세

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의 유니트랜치 대출 규

모는 연평균 60%씩 성장했다는 것. 그는 

“아이디인베스트가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 규모도 지난 5년 새 3억유로에서 30

억유로로 불어났다”며 “최근 조성한 중

소기업 직접대출 펀드는 목표 금액인 6억

유로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아이디인베스트 파트너

스는 벤처, 성장자본, 사모대출펀드(PDF) 

등을 통해 주로 유럽의 스타트업(신생 벤

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해왔다. 프랑

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용자산(AUM)은 80억

유로(약 10조원)에 달한다. 바비에르 CEO

는 “아이디인베스트는 중소기업 중에서

도 각 틈새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기

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2시30분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체 파워넷 공모 청약

ASK2018-글로벌 사모·헤지펀드
멀티애셋 투자 서밋

○일시: 5월29~30일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문의: ASK포럼 사무국 (02)360-4209

2018 내일 개막 … 릴레이 인터뷰
 크리스토프 바비에르 아이디인베스트 CEO

“대규모 CB 발행 때 주총 승인 등 투자자 보호 장치 있어야”

주간 펀드 수익률

이번주에는 전력변환장치(SMPS) 제조

업체인 파워넷과 기업인수목적회사(스

팩)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적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파워넷의 일반 청약일은  29~30일이

다. 코스닥 상장사인 위지트의 계열사

로 총 357만여 주, 약 200억원어치 주식

을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주당 

5500~6500원으로 28일 확정해 공시할 예

정이다. 지난해 매출 1226억원과 영업이

익 72억원을 올렸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

은 다음달 7일이다. 대표주관사는 DB금

융투자다. 공모 대상 주식에는 2대주주

인 청강이 파는 구주매출 물량 178만여 

주가 포함돼 있다.  파워넷은 이번 공모자

금을 신규 해외 공장 확보(58억원)와 시

설투자(29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 목

적으로 하는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

적은 29~30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주당 

2000원에 450만 주를 공모한다. 인수합

병(M&A) 전문회사인 ACPC가 발기인

(경영진)으로 참여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기준일: 2018년 5월25일.    단위:억원, %

경제 회복했지만 은행대출 축소

유럽 사모대출펀드 5년새 10배로

코스닥 CB 발행‘이상과열’ ·끝   손 놓은 금융위

김종석 의원최운열 의원

  국회·학계 의견은

“CB 리픽싱 횟수 제한도 필요”

기존 주주에 불리한 전환사채(CB)가 사

모 방식인 3자 배정으로 무분별하게 발

행되고 있어 주주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B는 투

자자에 리픽싱(전환가액 하향 조정) 등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B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

로 하는 공모가 아니라 ‘큰손’을 대상으

로 하는 사모로 발행된다.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3자 배정 배제’ 원칙은 전

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모 방식이 대

주주와 큰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시장이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 CB 3건 불과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

면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이후 발행된 

CB 발행건수 603건(5조7113억원) 가운

데 공모 발행은 3건(130억원)에 불과하

다. 약 5조7000억원을 사모펀드나 투자

조합, 개인 큰 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3자 배정 방식으로 조달했다.

3자 배정 방식의 자금조달은 주당가치 

희석 등 기존 주주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CB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

하고, 주가가 내리면 전환가격을 리픽싱

하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유상증자보다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코스닥 한계기업들도 3자 배정 

방식의 CB 발행으로 거액을 조달하고 있

다. 지난해 이후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인 코스닥 기업 94곳이 사모 CB를 발행해 

6204억원을 조달했다. 이 기업들의 시총 

합계의 32.90%에 이르는 규모다.

상법 418조에서 규정하는 기존 주주

의 신주 배정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 정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모 방식

을 허용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들은 3자 배정으로 거액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 조달 근

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시총 1000억원도 

안되는 A사는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발행한도를 각각 1조원으로 설정해

놨다. B사는 발행주식총수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많은 10억 주로 정해놨다.

미국에선 상장 규정을 통해 전체 주

식 수의 20%를 초과하는 신주를 3자 배

정으로 발행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동

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CB 조달 금

액이 회사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큰 기

업들은 투자자와 대주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팔짱만 낀 금융위
코스닥의 CB 발행 규모는 기업공개

(IPO) 공모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

지 커졌다. 지난해 코스닥 IPO기업의 공

모금액은 3조761억원 수준이었다. 시장

에선 ‘모험자본 육성’ 정책의 부작용으

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위는 수년째 

펼쳐온 ‘모험자본 육성’ 정책을 통해 시

장 활성화를 꾀했다. IPO 문턱을 낮추

고, 모험자본 투자저변을 넓히는 정책

을 펼쳐왔다.

올해 초에도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과 

성장성 위주의 상장 요건 개편을 뼈대로 

하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한 운용사 대표는 “‘부자펀드’ 논란을 불

러왔던 코스닥 벤처펀드 논란은 코스닥

의 본질적인 문제를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공모펀드 부진도 결국 

CB 과열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개미

들에게 불리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는 우려가 안팎으로 높다”며 “모험자본 

육성 정책이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을 

벤처캐피털의 ‘테스트베드’(시험 무대)

로 만든 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조

달을 원하는 대주주와 안정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의 이해관

계가 맞아떨어지면서 CB 발행이 늘어

나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대주주·큰손 사모 거래로

기존 주주 이익 침해 우려

이사회 결의만으로 무분별 발행

美선 전체 주식수 20% 넘으면

주주총회서 주주 동의 얻어야

이번주 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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